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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일지 쓰기 활동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수학불안 및 수학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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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이 학생들의 수학불안과 수학적 의사소통 중 ‘쓰기’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7명을 대상으로 분수·소수의 나눗셈을
학습하는 동안 14차시의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을 실시하였다. 수학불안은 검사지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사전, 사후 결
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고, 수학적 의사소통은 ‘쓰기’ 영역에 대한 분석틀을 이용하여 양적으로 측정한 뒤 수준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 중 13명을 면담하여 수학 일지 활동이 수학불안과 수학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
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수학불안의 4개의 상위 요인 중 수학교과 요인과 환경 요인에서 수학
불안 감소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 수학적 의사소통 중 ‘쓰기’ 영역의 ‘표현’과 ‘설명’의 평균 수준은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교사의 구체적인 피드백이 학생들의 의사소통 수준 향상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의 활용 및 지도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Ⅰ. 서론

의사소통은 학생들이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21세기 역량’ 중 하나이다(P21,

2015). 수학적 능력은 기호와 수학 용어의 학습을 통해 발달하며, 이는 학생들이 수학적 언어를 자연스럽게 사용

하면서 읽고, 쓰고, 아이디어를 토론하는 환경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성취될 수 있다(NCTM, 1989). 수학적 의사
소통은 지식의 구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학적 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더 나아가 학습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촉진한다(이종희, 김선희, 2002a). NCTM(2000)은 학교 수학을 위한 규준 중 하나로 의사소통을 강조하였

고, NCTM(2006)은 학생들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수학적 지식과 사고방식을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 있어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일본, 핀란드, 독일, 호주 등 국외 교육과

정에서도 의사소통을 미래 사회에서 강조해야 할 수학 교과 역량으로 강조하고 있다(나귀수 외, 2018). 우리나라

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이어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수학과의 목표이자
길러야 할 수학 교과 역량으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15; 교육부, 2022).

한편,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학 성취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최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높지만, 정의적

태도 부분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인다. 실제로 TIMSS 2019 기반 수학 정의적 태도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
를 포함한 주요 10개국과의 국제 비교 결과,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은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나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 부분에서 굉장히 낮은 정의적 태도 수준을 보인다(서민희 외, 2021). 수학불안은 일상생활과

학습장면 등 수학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수학과 접촉할 때 발생하게 되는 두려움으로(허혜자, 1996), 수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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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의적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수학에 대한 불안과 좌절은 학생들이 수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흥
미와 자신감을 잃게 하고, 결과적으로 수학 성적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권점자, 2003). 특히 초등학

교 시절 수학불안의 영향으로 학습에 결손이 생기면, 이후의 수학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임상미, 2006).

수학적 의사소통의 여러 유형 중 쓰기는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수학적 개념이나 아이
디어, 문제 해결 전략 등을 글로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김미란, 송영무, 2006; 조현자, 강완, 2012). 수학 교과에서

쓰기 활동은 학생들에게 반성과 명료화를 통해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조직하도록 지원하며, 교사와 학생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한다(양현수, 김민경, 2018; Borasi & Rose, 1989; NCTM, 2000). 또한 학생들은 수학에 대한 생
각이나 감정을 글로 표현하고 반성하는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쓰기 활동을 통

한 인지적 성장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동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박현숙, 2000; 연영

만, 2004; Borasi & Rosi, 1989). 수학 일지 쓰기는 수학 수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쓰기 활동의 한 유
형으로(Miller, 1991; NCTM, 1989), 매 수학 수업시간마다 학생들이 배운 것, 활동한 것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수학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사고집(think book)이라 할 수 있다(Burns, 1995).

수학 일지 쓰기 활동에 대한 연구로는 수학학습부진 및 일반 학생들의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연
구와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수학 일지 쓰기가 학생들의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의 개발을 지원하며(고상숙, 박만구,

김정현, 2023; 양현수, 김민경, 2018; 연영만, 2004; 최지윤, 2019), 수학 학업성취도(김혜정, 정동권, 2008; 박현숙,
구혜영, 2011; 정윤우, 2016; 허성은, 2010; 현위경, 최근배, 2012) 및 수학적 태도(김혜정, 정동권, 2008; 박현숙,

구혜영, 2011; 양현수, 김민경, 2018; 정윤우, 2016; 허성은, 2010)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6

학년 학생들은 글쓰기 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수학학습부진 학생 2명을 대상으로 한 정윤우(2016)의 연구를 제외하면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

물다. 일반학생의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김보영, 김민경, 2003; 양현수, 김민경, 2018; 연영

만, 2004)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수학학습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 달리,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내용 영역에 따라 의사소통 능력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거나(김보영, 김민경, 2003), 정의적 특성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보고되었다(현위경, 최근배, 2012). 이는 보다 다양한 학년과 내용 영

역에 대해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을 적용하고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수학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고자 하였다. 특히, 수학 일지 쓰기를 통한 자기반성 및 인식,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학생들의 수학불안을 감소

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정의적 영역 중에서도 수학불안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측면에서도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사전·사후 비교 방식이 아닌, 양현수, 김민경(2018)과 같이 학생

들의 수학적 의사소통 수준의 차시별 변화를 살펴보고, 면담을 통해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이 학생들의 의사소통

수준 및 수학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현장에서 수학 일지 쓰기 활
동의 활용과 지도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의 배경

1. 이론적 배경

가. 수학 일지 쓰기

여러 선행 연구에서 수학 일지 쓰기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찾아볼 수 있다. Smith(1996)는 수학 일지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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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명확하게 가시화되는 종이 위의 사고과정’이라 정의하며, 수학적 용어에 대한 합의에 학생들이 도달할 수
있게 돕고, 수학적 생각을 공유하게 하는 의사소통의 한 형태라고 보았다(양현수, 2018). 박현숙(2000)은 수학 일

지 쓰기는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개방성과 수학적 내용과 관련해, 그날 자신이 학습한 수학 내용 및 지식을 명

료화하고 자신의 수학적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수학적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하였다. 김미란, 송영무(2006)
는 수학 일지 쓰기는 쓰기의 특별한 형태로, 정규적으로 수학적 생각이나 느낌, 감정 등의 경험과 수학적 사고에

대한 반성의 결과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하였다. 조현자, 강완(2012)은 수학 일지 쓰기를 주

어진 수학 학습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가 제시하는 학습지를 활용해 수학 시간에 행하고, 학습한 내용에 대
해 학습자의 언어로 기록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최지윤(2019)은 수학적 의사소통 중 쓰기를 활용한 활동으로, 학

생들이 수학 학습을 통해 이해한 부분, 스스로 반성적 사고를 하며 어려웠던 부분, 배운 내용 등을 수학 학습을

하고 난 후 지속적으로 정리해 가는 수학 쓰기의 한 형태라고 보았다.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수학 일지
쓰기는 그날 학습자가 수학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점검 및 반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교사가 제시한 학습지에 주

어진 과제를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해 해결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수학 일지 쓰기 활동에는 다양한 교육적 의의가 있으며, 교사와 학생은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을 통해 여러 긍
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Borasi와 Rose(1989)는 수학 일지 쓰기의 교육적 가치는 학습자와 교사 모두에게

있으며 학생과 교사가 일지를 바탕으로 소통을 할 때도 교육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였고, 크게 세 가지 측면에

서 수학 일지 쓰기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학생들은 일지를 쓰면서 수학 수업에 대한 느낌이나 감정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고 반성할 때 정서적 요소들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두 번째로 교사는 수학 일지를

통해 파악한 각 학생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학생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필요한 학습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교사가 학생들이 일지에 작성한 질문이나 수학적 문제 상황, 제안 등에 직접 응답하여 개
별화된 교수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과 수학 일지를 통해 형성된 상호 신뢰와 개별적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교실

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박현숙(2000)은 수학 일지 쓰기는 학생과 교사

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여 긍정적인 교실 분위기를 형성하고 학생의 수학적 성향이나 수학의 유용성에 대한
신념, 수학 학습자로서 자아관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고, 연영만(2004)은 수학 일지를 씀으로써 학

생들이 수학적 지식을 자주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양현수(2018)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와 연산 영역에서의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을 통해 수학적 성향과 수학적 의사소통
수준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리해보면,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수

학적 사고력이나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강화할 수 있고 수학적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의 이해 수준과 어려움의 정도를 확인하여 개별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고 학생과의 소통을 강
화할 수 있다.

이러한 수학 일지 쓰기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여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을 하기 전, 학생들에게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의 목적과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다양한 수학적 표현을 할 수 있게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문항들로 이루어지도록 만든 일정한 틀의 수학 일지

양식을 매 수업 활용하였다. 그 후 학생들이 작성한 수학 일지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다음 수학

수업 시작 전 이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수학불안

1950년대부터 수학불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심리학자들과 수학교육자들은 각자의 연구 목적에 맞게
다양한 관점에서 수학불안을 정의하였다. Byrd(1982)는 수학불안을 포괄적인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수학에 접

했을 때 개인이 불안을 경험하는 상황으로 정의하였다. 허혜자(1996)는 수학불안이 시험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과 학습장면 등 수학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수학과 접촉할 때 발생하게 되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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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을 뜻한다고 하였으며 이소라, 구예리(2020)는 수학 학습에서 학습자에게 나타나는 혼란스러움, 초조함, 두려
움, 긴장감 및 공포감 등의 불안 반응으로 수학불안을 정의하며, 수학 학습 상황에서 나타나는 불안으로 제한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불안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종합하여, 수학불안을 학생들이 학교생활이

나 일상생활에서 수학을 학습하거나 접할 때 경험하게 되는 긴장감, 두려움, 불안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반응
으로 정의하였다.

수학에 대한 불안과 좌절은 학생들이 수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흥미와 자신감을 잃게 하고, 결과적으로 수학

성적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권점자, 2003). 특히 초등학교 시절 부정적 경험을 통해 수학에 관심이
적어지고 꼭 알아야 할 수학 개념들을 배울 시기를 놓쳐 이를 따라잡기 어렵게 되는데, 이런 경우 수학불안이

자연히 생기게 되고 생긴 불안은 수학 학습력을 저하시키며 다시 불안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임상미,

2006). 허혜자(1996)는 수학불안에 관한 연구를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수행하였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표 Ⅱ
-1>과 같이 5개의 상위요인과 19개의 하위요인으로 수학불안 요인을 나누었다.

상위요인 하위요인

수학교과 요인 추상성, 교수방법, 언어 및 구조, 수학에 대한 선입견적 불안, 기초 기능 결여

수학 성취 요인 성적, 자아 개념, 시험
부정적 생각 및
인지적 요인 일상생활에서의 수 불안, 부정적인 생각, 부모의 태도, 선입관, 이해, 인지 양식

수학에 대한 태도 수학의 유용성, 남성 영역으로 지각, 수학학습 동기

교사 요인 교사, 교사의 권위

<표 Ⅱ-1> 허혜자(1996)의 수학불안 요인 분류

권점자(2003)는 초등학생의 수학불안 요인을 먼저 4개의 상위요인인 ‘수학교과 요인’, ‘학습자 태도 요인’, ‘교
사 요인’, ‘환경 요인’으로 나누었고, 하위요인으로는 17개로 분류하였다. 수학불안 요인 분류를 정리하면 <표 Ⅱ

-2>와 같다.

상위요인 하위요인

수학교과 요인 교과적 특성, 수학의 추상성, 수학교재의 서술 방법, 기초기능 결여, 수학 교육과정
학습자 태도
요인 자아 개념, 학습동기 및 학습 흥미, 수학의 유용성, 시험 불안

교사 요인 교사의 권위, 교수 방법, 친밀감

환경 요인 부정적인 경험, 수학에 대한 선입관, 일상생활에서의 적용, 시간 부족, 부모의 태도

<표 Ⅱ-2> 권점자(2003, p. 12)의 수학불안 요인 분류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수학불안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수학불안 요인

을 연구한 권점자(2003)의 수학불안 요인 분류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 수학적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지식과 정보의 전달 및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수학을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의사소통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이러한 수학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NCTM(2000)은 수학적 의사소통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수학적 내용에 대한 표현과 의견을 서로 주고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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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신의 수학적 사고와 아이디어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과 더불어 2022년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도 수학적 의사소통이 수학교육의 목표이자 수학

교과 역량으로 제시되는 등 그 중요성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수학적 의사소통에 대해 연영만(2004)은 학생

들 간에 그리고 학생 자신과 교사와 학생 간에 수학에 대한 생각이나 아이디어, 신념, 전략, 태도, 느낌 등을 교
환하기 위해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그래픽 표현과 신체를 이용하는 활동으로 정의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수학적 능력과 지식을 재구성하여 학습할 수 있고, 교사는 학생들을 통찰할 수 있다고 하였다. 허성은(2010)은

수학적 의사소통을 수학 학습과 수학적 사고의 표현 및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대화하는데 필요한 능력
이라고 하였으며, 조영준(2010)은 수학적 의사소통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을 수학을 하는 사람이자 학습자로 느

끼고 신뢰하게 되며, 교사들은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파악하여 성공적인 학습자와 수학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도

록 지원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연구들에서 살펴본 수학적 의사소통의 정의
와 중요성 등을 바탕으로, 수학적 의사소통을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학생 자신과의 수학에 관한 정보

나 생각, 아이디어 등을 다양한 수학적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이해하고 나타내며 설명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여러 의사소통 방식 중 수학 교실에서 모든 학생들이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교수 전략은 쓰기이다. 수
학에서 쓰기란 연산에 의해서 단순히 수학적 기호를 나열한 것만이 아닌 내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

통을 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조현자, 강완, 2012). 수학 학습에서의 쓰기는 문제해결 및

개념 발견 과정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일상 언어와 수학적 언어 사이의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주는데, 쓰기
를 통해 수학적인 생각이나 아이디어, 문제해결 전략, 느낌 등을 타인이나 자기 자신과 의사소통하면서 학생들은

효과적으로 문제 해결 전략과 추론을 발전시키고 수학적 표현을 향상시키며 적극적인 학습 참여가 가능해진다

(김미란, 송영무, 2006). 교사는 학생들이 서로 의사소통하는 모습을 관찰하여 수업에 대한 중요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고(김보영, 김민경, 2003), 교사가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맺어 따뜻하고 친근한 교실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허성은,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학적 의사소통 중

‘쓰기’에 주목하여 수학 학습에서 쓰기 활동이 가지는 효과를 고려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수학 일지 쓰기 활동
을 할 수 있게끔 수업을 구상한 뒤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학적 의사소통의 평가는 학생들이 자신의 수학적 지식을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인데(이종희, 김선희, 2002b), 전통적인 성취도 평가 도구만
으로 수학적 의사소통의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학적 의사소통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류하고 평가하

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이지영, 2013). QUASAR(Quantitative Understanding: Amplifying Student

Achievement and Reasoning)에서 고안한 인지 평가 도구인 QCAI(QUASAR Cognitive Assessment
Instrument)는 개방형(open-ended) 문제를 평가할 수 있는, 0에서 4 수준까지로 등급을 수학적 지식, 전략적 지

식, 의사소통의 세 가지 범주에서 각각 나눈 총괄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미국 Vermont주에서 제시한 수학적

의사소통에 대한 평가 기준은 수학적 언어, 수학적 표상, 표현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으며 각 항목마다 1~4점까지
의 배점 기준이 나타나있다. 이종희, 김선희, 채미애(2001)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관한 글쓰기, 문제 해결 과정

쓰기, 개념 설명의 글쓰기로 과제 유형을 나누어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였으며, 정다운(2015)은 QCAI의 수학적

의사소통 총괄 평가와 Vermont주의 수학적 의사소통에 대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수학적 의사소통 분석 기준
을 재구성하였다. 이지영, 김민경(2016)은 수학적 의사소통에 관한 여러 유형과 수준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현장

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재구성하였으며, 그중 쓰기와 관련된 의사소통 수준으로는 <표 Ⅱ-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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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구분 의사소통 수준

쓰기

표상

0수준 : 문제 해결과 관련한 어떤 것도 나타낼 수 없음
1수준 :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간단한 그림이나 풀이 과정이 있으나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연관은 짓지 못함
2수준 :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표상을 하고 불완전하지만 간단한 그림이나

수학적 기호나 표현을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음
3수준 :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정확한 수학적 기호나 표현을 사용하여 표상할 수 있음

표현

0수준 : 타인에게 자신의 수학적 지식을 전혀 전달하지 않음
1수준 : 문제와 관련은 있으나 수학적 개념이나 지식을 연결지어 표현하지 못함
2수준 : 문제와 관련 있고 수학적 개념이나 지식이 요구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불완전함
3수준 : 문제와 관련이 있으면서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수학적 지식이나 개념을

포함하여 표현할 수 있음

설명

0수준 : 타인에게 쓴 내용이 전혀 설명되지 않음
1수준 : 문제와 관련은 있으나 수학적 개념이나 지식과 연결 지어 설명하지 못함
2수준 : 문제와 관련 있고 수학적 개념이나 지식이 요구되는 설명을 타인에게 시도하나

불완전함
3수준 : 문제와 관련이 있으면서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수학적 지식이나 개념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음

<표 Ⅱ-3> 수학적 의사소통 중 ‘쓰기’ 영역 분석 기준 (이지영, 김민경, 2016, p. 71)

양현수(2018)는 다양한 선행 연구들의 분석 기준을 반영하여 이지영, 김민경(2016)의 분석 기준을 기반으로

분석틀을 수정하였다. ‘표현’과 ‘설명’ 두 가지의 의사소통 양상에서 수준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상했고, 의사소통 수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0수준부터 가장 높은 수준인 4수준까지 제시하였으며, 수준이 상
승할수록 한 가지의 특성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Ⅱ-4>와 같다.

의사소통 구분 의사소통

쓰기

표현

0수준 : 자신의 수학적 지식을 전혀 표현하지 않음.
1수준 : 학습한 내용과 관련이 없는 수학적 개념이나 지식을 사용하여 표현하거나

학습한 내용과 관련이 있어도 매우 지엽적이거나 제한적인 표현을 함.
2수준 : 문제와 관련이 있으나 수학적 개념이나 지식이 요구되는 내용을 간단한 수준의

식과 낱말 위주의 표현으로 나타내며, 표현에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음.

3수준 : 문제와 관련이 있으면서 문제해결에 필요한 수학적 지식이나 개념을 포함하여
표현하나, 그 표현이 제한적으로 나타남.

4수준 : 문제와 관련이 있으면서도 문제해결에 필요한 핵심적인 수학적 지식이나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하며, 수학적 표현의 다양한 방식(그림, 표, 기호 등)을
사용하여 효율적이고 완전하게 표현이 가능함.

설명

0수준 : 수학적 내용이 전혀 설명되지 않음
1수준 : 학습한 내용과 관련이 없는 수학적 개념이나 지식과 연결지어 설명하고,

독자를 고려하지 않거나 지엽적인 설명을 함.
2수준 : 문제와 관련이 있으나 수학적 개념이나 지식이 요구되는 설명을 간단한

수준으로 타인에게 전달하려 시도하고, 올바르지 않은 해석이 나타나거나
바르지 않은 식을 쓰는 등의 불완전함이 나타남.

3수준 : 문제와 관련이 있으면서 문제해결에 필요한 수학적 지식이나 개념을 설명하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 제한적으로 나타남.

4수준 : 문제와 관련이 있으면서도 문제해결에 필요한 핵심적인 수학적 지식이나
개념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음. 또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하거나
효율적인 수학적 표현을 사용해 자세히 설명함.

<표 Ⅱ-4> 수학적 의사소통 수준 분석틀 (양현수, 2018,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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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학적 의사소
통 중 쓰기 수준의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앞서 제시한 다양한 선행 연구의 여러 가지

수학적 의사소통 분석 기준 중 쓰기와 관련된 분석틀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할 분석틀을 고안하였고, 이

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수준을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가.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수학불안과 수학적 의사소통 중 ‘쓰기’ 영역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 Y시에 위치한 H 초등학교 6학년 1개 학급의 학생 27명(남학생 14명,
여학생 13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과 그들의 학부모에게 연구 목적과 절차에 대

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H 초등학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고 학부

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대부분 중상위권에 속한다. 학생 간의 학력 수준은 편차
가 다소 있는 편이고, 사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의 수가 많다. 사교육기관에 다니지 않는 학생은 학교에서 배우

는 수학 수업과 가정에서 하는 수학 복습으로 수학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을 적용함에 앞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먼저 수학불

안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다음, 6학년 2학기 ‘1. 분수의 나눗셈’, ‘2. 소수의 나눗셈’ 단원을 학습한 후 개발한
수학 일지를 직접 작성하여 스스로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

정에서는 수학 용어, 기호, 표, 그래프 등의 수학적 표현의 정확한 사용과 변환, 수학적 표현으로 나타낸 자신의

사고와 전략에 대한 설명 및 수학적 표현의 편리함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질문이 활발한 교실 문화 조성을 통해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하고자 하는데(교육부, 2022), 위의 두 단원에 이와 같은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기가 가

장 적절하다고 보았다. 각 단원마다 차시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은 6번, 단원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은 1번으로, 총

14번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이 진행되었다. 계획된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을 모두 진행한 후 수학불안 사후검사를
동일한 검사지를 활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이후 수학불안과 더불어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을 적용한 후의 수학적

의사소통 수준을 분석하고 그 변화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을 적용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학불안과 수학적 의사소통 수준에 관해 얻은 결과가 유의미한지 자료 탐구 및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알아보았다.

다. 자료 수집
1) 수학 일지

수학 일지는 한 차시를 학습한 후 작성하는 차시 수학 일지와 한 단원을 모두 학습한 후 작성하는 단원 수학

일지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차시 수학 일지는 총 세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첫 번째 문항은 그날 배운 수학
내용을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정리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문항, 두 번째 문항은 배운 내용 중 어려웠거

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을 작성하는 문항, 세 번째 문항은 틀린 부분이 있는 대화나 일기, 문제, 식 등을 제시

하고 대상의 수준에 맞게 문제의 해결 방법을 설명하게 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단원 수학 일지도 총 세 문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첫 번째 문항은 해당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정리하는 문항,

두 번째와 세 번째 문항은 차시 수학 일지의 세 번째 문항과 비슷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학 일지 양식은 학생들의 수학적 의사소통의 수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각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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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문항들을 수학적 의사소통과 관련된 NCTM(2000)이 제시한 규준들을 고려하여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
동안 동일한 수학 일지 양식을 사용하되 차시 수학 일지에서는 세 번째 문항을 해당 학습 차시에 맞게, 단원 수

학 일지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문항을 단원 내용에 맞게 바꾸어 진행하였다. 수학 일지 양식 예시는 [그림

Ⅱ-1]과 같다.

[그림 Ⅱ-1] 수학 일지 양식 예시 (좌: 차시 수학 일지, 우: 단원 수학 일지)

본 연구에서 진행된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의 절차는 <표 Ⅱ-5>와 같다.

1. 피드백 제공 2. 탐구 및 수학적 내용 학습 3. 수학 일지 쓰기
이전 차시 수학 일지에 대한 교
사의 구체적인 피드백 제공, 학습
자는 제공된 피드백을 읽으며 자
신의 표현과 설명에 대한 반성 및
발표

한 차시 분량의 내용을 학습
(지도서에 제시된 수업의 흐름
및 지도 방법에 따름)

학습한 내용과 관련지어 수학 일
지 쓰기 표현과 설명의 과정을 경
험

<표 Ⅱ-5>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의 절차

먼저 수업 내용을 학습하기 전, 학습자들은 이전 차시에서 작성한 수학 일지를 확인하였다. 수학 일지에는 학

습자들이 작성한 내용과 학습 태도에 대한 교사의 구체적인 피드백이 제공되었으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

이 사용한 수학적 표현과 설명이 적절한지에 대해 확인하였고, 자신의 수학적 아이디어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을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수학 일지에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작성했

던 문제 풀이 방법을 다른 학습자들과 서로 설명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 서로의 수학적 사고 및 전략 등을

비교해보고 평가할 수 있게 하였고, 교사에게 하는 추가적인 질문 등을 통해 자기 자신, 학생과 학생 간, 학생과
교사 간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 표현과 설명에 대한 능동적인 반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수학불안 및 수학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195

작성한 내용과 학습 태도에 대한 교사의 구체적인 피드백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수학불안과 같은 정의적 측면
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지도서에 제시된 수업의 흐름 및 지도 방법에 따라 한 차

시 분량의 수학 내용을 학습하였다. 정리 단계에서 수학 일지를 작성할 때, 학습한 수학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

해보고 자신만의 표현과 설명을 활용하여 수학적 아이디어를 정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부분에서 학
습자가 어떤 방식으로 수학적 지식과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설명할지 선택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는 발문은 최대한 자제하여 학습자들이 다양하고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일

부 학생들은 수학 일지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본 수업 시간인
40분 내에 수학 일지 작성 활동을 완료하였다. 수학 일지 쓰기 활동 횟수별 차시 및 학습 내용은 <표 Ⅱ-6>과

같다.

단원 횟수 차시 학습 내용

1. 분수의

나눗셈

1회 2차시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에서의 분모가 같은 (분수)÷(분수) 알아보기

2회 3차시
분자끼리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경우에서의 분모가 같은 (분수)÷(분수)
알아보기

3회 4차시 분모가 다른 (분수)÷(분수) 알아보기
4회 5차시 (자연수)÷(분수) 알아보기
5회 6차시 (분수)÷(분수)를 (분수)×(분수)로 나타내기
6회 7차시 (분수)÷(분수) 구해보기
7회 11차시 배운 내용 확인 및 단원 내용 정리

2. 소수의

나눗셈

8회 2~3차시 소수의 나눗셈 알아보기
9회 4차시 자릿수가 같은 경우에서의 (소수)÷(소수) 알아보기
10회 5차시 자릿수가 다른 경우에서의 (소수)÷(소수) 알아보기
11회 6차시 (자연수)÷(소수) 알아보기
12회 7차시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기
13회 8차시 나누어 주고 남는 양 알아보기
14회 12차시 배운 내용 확인 및 단원 내용 정리

<표 Ⅱ-6> 수학 일지 쓰기 활동 횟수별 차시 및 학습 내용

2) 수학불안 검사지

본 연구에서는 수학불안 검사지로 권점자(2003)가 초등학교 3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합해 총

81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들의 수학불안 요소를 규명하기 위해 개발한 ‘수학불안 측정 도구’를 활용하였다. 활
용한 검사지의 신뢰도는 분석 결과 0.8648이라는 높은 신뢰도로 조사되었기에 본 연구에서의 수학불안 사전검사

와 사후검사에 사용하였다. 문항은 4개의 상위요인과 17개의 하위요인에 따라서 총 40개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

의 하위요인 아래 두 문항씩 구성되어 있으며, ‘학습동기 및 학습 흥미’ 하위요인은 4문항, ‘교수 방법’ 하위요인
은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학불안 요인 문항 구성 내용은 <표 Ⅱ-7>과 같다. 수학불안 검사지는 5점 리커

트 척도 체크리스트로, ‘매우 그렇다’는 5점,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지 않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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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요인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수학교과 요인

교과적 특성 1, 2

10
수학의 추상성 3, 4

수학교재의 서술 방법 5, 6
기초기능 결여 7, 8
수학 교육과정 9, 10

학습자 태도 요인

자아 개념 11, 12

10
학습동기 및 학습 흥미 13, 14, 15, 16
수학의 유용성 17, 18
시험 불안 19, 20

교사 요인
교사의 권위 21, 22

10교수 방법 23, 24, 25, 26, 27, 28
친밀감 29, 30

환경 요인

부정적인 경험 31, 32

10
수학에 대한 선입관 33, 34
일상생활에서의 적용 35, 36

시간 부족 37, 38
부모의 태도 39, 40

<표 Ⅱ-7> 수학불안 요인 문항 구성

3) 면담
본 연구에서는 수학불안과 수학적 의사소통 수준의 변화를 양적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면담을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활용한 질적분석도 같이 진행하고자 하였다. 면담

기준으로 수학불안 측면에서는 사전검사 점수보다 사후검사 점수가 낮아진 학생 중 10점 이상 차이가 나거나
사전검사 결과가 사전검사 평균 점수보다 높았으나 사후검사 결과가 사후검사 평균 점수보다 낮아진 경우, 혹은

점수 변화가 없거나 사전검사 점수보다 사후검사 점수가 높아진 경우로 잡았고, 수학적 의사소통 수준 측면에서

는 그 수준이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이 진행될수록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로 기준을 정했다. 수
학 일지 쓰기 활동을 진행한 학생 27명 중 수학불안 면담 기준에 속한 학생은 총 12명이었고, 그중 10명을 대상

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수학불안 면담 기준에 속해 면담을 진행한 10명 중 사전검사 점수에 비해 사후검사 점

수가 낮아진 학생은 4명, 사전검사 점수와 사후검사 점수가 같은 학생은 2명, 사전검사 점수에 비해 사후검사 점
수가 높아진 학생은 4명이다. 또한 수학불안 면담 기준에 속한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 중 수학적 의사

소통 수준 면담 기준에 속한 학생 1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수학불안 면담 기준과 수학적 의사소통

면담 기준 둘 다 해당이 되지 않은 학생 2명을 대상으로 하여 추가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총 13명을 대
상으로 진행하였고, 시기는 계획된 모든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이 끝나고 수학불안과 의사소통 수준의 변화를 양

적으로 분석한 후로 잡았으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명씩 면담할 수 있는 자리를 마

련하였다. 그리고 면담을 진행하였던 13명 모두에게 수학불안과 수학적 의사소통 관련 질문을 하였는데, 그동안
직접 작성했던 수학 일지를 보면서 수학불안에 변화가 있었다면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의 어떠한 과정이나 부분

이 수학불안의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 같은지, 혹은 수학불안의 변화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문하거나, 수학적 의사소통에서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모습을 보인 경우 자신이 생각했을
때 자신의 ‘표현’과 ‘설명’ 수준이 실제로 향상된 것 같은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나 수학 일지 쓰기 활

동의 어떠한 과정이나 부분에서 도움이 되었는지 등의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을 한 후 자신의 수학불안이나 수학

적 의사소통 측면에서 자신이 생각한 변화나 느낌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러 개방형 질문들에 대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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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 내용은 녹음기를 이용하여 녹음하였다.

라.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불안과 수학적 의사소통 유형 중 ‘쓰기’에 집중하여 의사소
통 수준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수학불안의 경우, 수학불안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사전·사후 평균변화량 등을 구하여 양적으로 변화가 있는지 파악하였고, 각 요인별로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

여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1). 그리고 수학적 의사소통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초등학교에서의 적용을 고려해 그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분석틀을 제시했던 이지영, 김민경(2016)의 수

학적 의사소통 분석 기준 중 ‘쓰기’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과 정다운(2015)이 재구성한 수학적 의사소통 분석 범

주와 수준에 따른 세부 기준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이지영, 김민경(2016)은 의사소통 유형
중 쓰기를 ‘표상’과 ‘표현’, 그리고 ‘설명’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았고 쓰기 유형은 가장 낮은 수준인 0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3수준까지의 총 4단계로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수학 일지로 파악하기 어려운 ‘표상’을

제외한 ‘표현’과 ‘설명’에 초점을 두고 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정다운(2015)은 수학적 의사소통의 분
석 범주로 ‘수학적 언어의 정확성’, ‘과정과 결과의 논리성’, ‘내용 전개의 구체성’, ‘독자 지향의 전달성’ 네 가지

를 구성하였는데, 수학적 언어 사용에 대한 정확성과 완전성의 측면에서 ‘수학적 언어의 정확성’은 ‘표현’과 관련

이 있다고 보았고, 독자를 고려한 자신의 설명에 대한 논리성과 명확성, 구체성의 측면에서 ‘과정과 결과의 논리
성’, ‘내용 전개의 구체성’, ‘독자 지향의 전달성’은 ‘설명’과 연관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분석틀에 이

러한 측면을 반영하였고, 0수준부터 4수준까지로 조금 더 세분화하여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모습이 잘 나타

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학적 의사소통 수준 분석틀은 <표 Ⅱ-8>과 같고, 이를 이용하여
수학 일지 쓰기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수학적 의사소통 수준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의사소통 구분 의사소통

쓰기

표현

0수준 : 문제해결과 관련한 자신의 수학적인 지식이나 개념, 언어를 전혀 나타낼 수
없음.

1수준 : 학습한 내용과 무관한 수학적 기호나 그림, 언어, 표현을 사용함.
2수준 :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간단한 그림이나 수학적 기호, 언어, 표현을 사용하여

나타내며, 표현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음.
3수준 : 문제와 관련이 있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수학적 기호나 그림, 언어 등을

사용하여 제한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음.
4수준 : 문제와 관련이 있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다양하고 정확한 수학적 기호나 그림,

언어 등을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음.

설명

0수준 : 수학적 내용이 전혀 설명되지 않음.
1수준 : 학습한 내용과 무관한 수학적 지식이나 개념을 연결지어 설명하거나, 독자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고 지엽적인 설명을 함.
2수준 : 문제와 관련이 있는 수학적 지식이나 개념이 요구되는 설명을 시도하며,

해석이나 계산 과정에서 부정확한 부분이 있음.
3수준 : 문제와 관련이 있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수학적 지식이나 개념, 아이디어를

독자를 고려하여,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거나 제한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함.

4수준 : 문제와 관련이 있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수학적 지식이나 개념, 아이디어를
독자를 고려하여, 독자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함.

<표 Ⅱ-8> 수학적 의사소통 수준 분석틀

1) 연구참여자는 ()명이지만 정규성 검정을 통과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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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수, 김민경(2018)과 마찬가지로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문제해결 방법을 설명하는 문항을 중심으로 분석하
였고, 차시 수학 일지에서는 세 번째 문항을, 단원 수학 일지에서는 차시 수학 일지의 세 번째 문항과 유사한 형

식을 지닌 두 번째, 세 번째 문항을 이용하여 수학적 의사소통 수준을 분석하였다. 수학적 의사소통 수준 분석은

연구자가 일차적으로 코딩을 수행한 후, 초등수학교육 석사과정생 2인과 수학교육전문가 1인이 참여하는 세미나
를 통해 분석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면담 내용은 녹음 파일을 전사하여 정리한 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각 학생의 양적 변화와 연결하여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이 수학불안의 긍정적, 부정적 변화에 미친 영향, 수학적 의사소통 향상에 기여한 요소 등을 구체
적으로 탐색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을 통한 수학불안의 변화

수학불안 요인별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 표준편차, 사전·사후 평균변화량을 구하고 대응표본 t-검정을

한 결과는 <표 Ⅲ-1>과 같다.

상위요인
평균 표준편차 사전·사후

평균변화량
t p

사전검사 사후검사 사전검사 사후검사

수학교과 요인 2.29 2.03 0.371 0.326 -0.26 3.085 0.037*
학습자 태도 요인 2.24 2.15 0.193 0.136 -0.09 2.100 0.127
교사 요인 1.50 1.46 0.293 0.255 -0.04 1.976 0.187
환경 요인 2.09 1.90 0.423 0.376 -0.19 7.323 0.002***

(N=27, *p<.05, **p<.01, ***p<.001)

<표 Ⅲ-1> 수학불안 요인별 사전·사후검사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수학불안 요인별로 사전·사후검사의 기술통계량을 분석한 결과, 모든 요인에서 평균과 표준편차가 감소하였
다. 수학교과 요인과 환경 요인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나, 학습자 태도 요인과 교사 요인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상위요인 별로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수학교과 요인의 사전검사 평균은 2.29, 사후검사 평균은 2.03으로 0.26
만큼 감소한 양상을 보였다.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6)=3.085,
p=.037).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을 통해 추상적이라고 느껴졌던 수학적 기호나 정의, 개념 등을 사용하고 정리하면

서, 수학의 추상적 특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불안감을 해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환경 요인의 경
우 사전검사 평균은 2.09, 사후검사 평균은 1.90로 0.19만큼 감소한 양상을 보였다. 대응표본 t-검정 결과를 살펴

보면,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이 환경 요인 측면에서 수학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t(26)=7.323, p=0.002). 학습자 태도 요인과 교사 요인에서 실시한 대응표본 t-검정 결과, 두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26)=2.100, p=0.127; t(26)=1.976, p=0.187).
수학불안 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과 반응을 더 알아보고자 면담을 추가 실시하였다. 다음은 수학불안 사

전검사 점수보다 사후검사 점수가 낮아진 학생 중 10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속하는 학생인 S19와의 면담
중 수학불안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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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S19가 생각했을 때 본인의 수학불안은 더 높아진 것 같나요, 낮아진 것 같나요, 아니면 비슷한 것
같나요?

S19: 그래도 수학불안이 조금 낮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학 일지를 작성하면서 모르는 것을 선생님
께서 알려주시니까 수학에 친근감이 생겨서 불안이 낮아진 것 같아요.

T: 수학에 대한 흥미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있었을까요?
S19: 흥미는 조금 높아진 것 같아요.
T: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S19: 설명을 하면서 재미도 찾은 것 같고, 문제도 풀면서 재미를 느껴서 흥미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학생 S19는 자신이 생각했을 때 본인의 수학불안은 어떻게 변화된 것 같냐는 교사의 질문에, 수학 일지를 작

성하면서 모르는 것을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니 수학에 친근감이 생겨 불안이 낮아졌다는 답변을 하였고 설명을

하면서 재미도 찾은 것 같고 문제도 풀면서 흥미가 높아진 것 같다고 답하였다. 학생 S20 역시 이러한 경우에
속하는데, 전에는 수학을 잘하는 편이 아니었으나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을 하면서 배운 내용이 정리가 잘 되고

복습도 되며 수업에서 배우는 개념도 잘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수학불안이 낮아진 것 같다는 답변을 하였다.

다음은 사전검사 결과가 사전검사 평균 점수보다 높았으나 사후검사 결과가 사후검사 평균 점수보다 낮아진
경우에 속하는 학생인 S23과의 면담 중 수학불안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T: S23이 생각했을 때 본인의 수학불안은 더 높아진 것 같나요, 낮아진 것 같나요, 아니면 비슷한 것
같나요?

S23: 수학 일지를 쓰면서 더 외우고, 아는 것을 정리할 수 있고, 쓰다 보니 마음의 평화도 찾아와서 수
학불안은 더 떨어진 것 같고요, 수학이 조금 더 재밌어졌어요.

T: S23이 느끼기에는?
S23: 네. (작성한 수학 일지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한 것은, 제가 평소에 글 같은

것을 아예 안 써요. 제가 습관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불안감도 떨어진 것 같아요.

학생 S23은 수학 일지를 작성하면서 더 외우고, 아는 것을 정리할 수 있고, 쓰다 보니 마음의 평화도 찾아와

수학불안이 더 낮아진 것 같으며 수학이 조금 더 재밌어졌다는 답변을 하였고, 수학을 할 때 평소에 글 같은 것
을 아예 안 쓰는데, 이렇게 계속 쓰다 보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으니 불안감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학생 S15도

이에 속하며, 학생 S15와의 면담에서도 전에는 수학을 그냥 외우다보니 공식을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

었는데, 수학 일지를 작성하면서 개념을 잘 알게 되니 수학불안을 덜 느끼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사전검사 점수보다 사후검사 점수가 높아진 경우인 학생을 대상으로도 면담을 진행하였다. 다음은 여기에 속

하는 학생인 S14와의 면담 중 수학불안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T: S14가 생각했을 때 본인의 수학불안은 더 높아진 것 같나요, 낮아진 것 같나요, 아니면 비슷한 것
같나요?

S14: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요?
T: 수학에 대한 두려움도 포함될 수 있죠.
S14: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T: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S14: 평소에도 수학을 다른 과목보다 좋아했고, 수학 일지를 작성했다고 수학이 더 재밌어지고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수학 일지를 하면서 피드백이 적혀있는 것을 보고 약간 승부욕 같은 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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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수학을 다른 과목보다 좋아했다던 학생 S14는 수학 일지를 작성했다고 수학에 대한 불안감이 더 낮아

지고 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고, 다만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을 하며 교사의 피드백이 적혀있는 것을 보고 승
부욕이 생겨 더 열심히 쓰려고 한 것 같다고 하였다. 여기에 속하는 학생 S27도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을 통해 수

학불안에 큰 변화 없이 비슷하다고 하였고, 그 이유로 수학에 대한 불안감이 원래 거의 없었고 수학에 대한 흥

미도 아예 없지는 않았다는 답변을 하였다. S11 역시 이에 속하며 자신의 수학불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냐
는 교사의 질문에 비슷하다고 대답하였다.

2.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을 통한 수학적 의사소통의 변화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이 6학년 학생들의 수학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수학적 의사소통의 수

준을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한 수학 일지 문항에 학생들이 작성한 것을 수학적 의사소통 중 ‘쓰기’ 영역의 ‘표현’

과 ‘설명’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분석하였고,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표현’
과 ‘설명’ 수준이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이 진행될수록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

담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이 수학적 의사소통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 ‘표현’ 수준의 변화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나타난 ‘표현’ 수준의 평균 변화 모습은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
-1]은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을 진행했던 27명의 ‘표현’ 수준의 평균값의 변화를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Ⅲ-1]에서의 7회와 14회의 경우는 각 단원 수학 일지 활동이 진행되었을 때이며, 그래프에는 분석 대상인

각 단원 수학 일지의 두 문항의 ‘표현’ 수준의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그림 Ⅲ-2]는 개별 학생의 ‘표현’ 수준 도달
시기를 나타낸 것으로, 표 안의 숫자는 해당 수준의 표현이 처음으로 나타난 회차를 뜻한다. 예로 학생 S1은 1

회(1단원 2차시) 때 2수준, 2회(1단원 3차시) 때 4수준, 6회(1단원 7차시) 때 3수준이 처음 나타났으며, 0수준과 1

수준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Ⅲ-1]을 보면 학생 전체의 ‘표현’ 수준의 평균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으나, 전체적으

로 살펴보았을 때 점차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낮은 평균 ‘표현’ 수준은 1.96으로 1회, 즉 1단원

2차시에 처음으로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을 하였을 때고, 가장 높은 평균 ‘표현’ 수준은 3.25로 14회, 즉 마지막 수
학 일지 쓰기 활동이었던 2단원의 단원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을 하였을 때다. 12회(2단원 7차시)의 경우 2단원의

다른 차시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제시된 수학 일지 문항이 분을 시간으로 나타내야 하는 단

위 변환이 요구되는 문제로, 이 부분을 고려하지 못하고 실수한 학생들이 많아 수학적 ‘표현’ 수준이 낮게 나오
는 경우가 많았다.

학생들이 작성한 수학 일지를 살펴보면,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이 진행될수록 1단원 ‘분수의 나눗셈’에서 문제

해결과 관련이 있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수학적 지식이나 개념, 언어 등을 시각적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2단원 ‘소수의 나눗셈’에서는 1단원에 비해 시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보다 더

정교하고 정확성이 높은 표현을 사용하여 나타내었으며, 2단원 ‘소수의 나눗셈’에서의 ‘표현’ 수준의 평균이 대체

생겨서 더 열심히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T: 그렇다면, 수학불안이나 수학에 대한 흥미 같은 것은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을 하기 전과 후가 비슷
하다는 말이죠?

S14: 네, 비슷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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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단원 ‘분수의 나눗셈’에서의 ‘표현’ 수준의 평균보다 높은 모습을 보였다. 또한 7회(1단원 단원일지)가 6회(1
단원 7차시)까지에 비해 향상되었다는 점과 12회(2단원 7차시)에서 14회(2단원 단원일지)로의 급격한 상승 구간

이 있다는 것을 살펴봤을 때,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이 진행될수록 학생들이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다양하고

정확한 표현을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어 표현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Ⅲ-1] ‘표현’ 수준 평균 그래프 [그림 Ⅲ-2] 개별 학생 ‘표현’ 수준 도달 시기

전반적인 ‘표현’ 수준의 평균을 보면 2회(1단원 3차시)부터 13회(2단원 8차시)까지 ‘표현’ 수준 평균은 2수준과

3수준 사이에 있는 모습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학적 의사소통 수준 분석틀에서 ‘표현’ 부분을 살펴보
면, 2수준은 문제해결과 관련해 간단한 표현을 사용하여 나타내거나 표현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 3수준은

문제와 관련이 있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표현을 제한적으로 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이다. 실제로 학생들이 작성

한 수학 일지에서 3수준이나 4수준에 해당이 될 만큼 문제와 관련이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수학적 생각
을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정확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하여 2수준의 표현으로 나타난 경우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부분에서 표현의 정확도 부분에서 수학적 의사소통 수준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의 구체

적이고 자세한 피드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Ⅲ-2]를 살펴보았을 때, 총 27명의 학생 중 개인 사정으로 인해 1회(1단원 2차시) 수학 일지 쓰기 활동

을 하지 못한 두 명과 1회 때 0수준이었던 학생 S7, 1회 때 3수준이었던 학생 S20을 제외한 23명의 학생은 1회

때 모두 2수준으로 나타났고, 총 27명의 학생 중 19명의 학생은 ‘표현’ 수준에서 0수준과 1수준이 나타나지 않았
다. 이는 학생들이 평소 풀이 과정에서 수학 학습이나 문제해결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 쓰는 경험을

자주 하여 어느 정도 문제해결과 관련한 그림이나 수학적 기호, 언어 등을 표현하며 나타낼 수 있게 된 결과로

보인다.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을 하며 ‘표현’에서 0수준이 나타났던 학생은 3명으로 학생 S7은 총 세 번, 학생 S8
과 S17은 각각 한 번 0수준의 표현을 했으며, 각 학생의 해당 수학 일지를 살펴봤을 때 문항에 자신의 수학적

지식이나 개념, 언어를 전혀 표현하지 않았거나 작성하는 칸에 문제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만 쓴 채 그 외는

빈 부분으로 되어 있었다. 다른 문항에서는 0수준 보다 높은 수준의 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 0수준의 표현을 한
것은 일시적인 결과로, 0수준의 표현을 했던 해당 문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총 14번의 수학 일지 쓰기 활동에서 시기에는 차이가 있으나 활동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은 2수

준과 3수준을 달성했으며, 총 27명의 학생 중 21명이 4수준을 달성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 일지 쓰기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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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진행되면서 효과적인 쓰기를 위한 다양하고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높은 ‘표현’ 수준을 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학 일지 쓰기 활동에 참여한 학생 중 ‘표현’ 수준의 변화가 잘 나타나는 학생을 선정해 면담과 함께 결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Ⅲ-3]은 학생 S23의 ‘표현’ 수준의 변화를, [그림 Ⅲ-4]는 학생 S23의 ‘표현’ 수준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Ⅲ-3] 학생 S23의 ‘표현’ 수준 변화 그래프
[그림 Ⅲ-4] 학생 S23의 ‘표현’ 수준 예시

학생 S23은 1단원에서의 수학 일지 쓰기 활동에서 3수준의 ‘표현’ 수준을 보인 적도 있으나 주로 2수준의 ‘표

현’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2단원에서의 수학 일지 쓰기 활동에서는 주로 3수준의 ‘표현’ 수준을 보였고, 11회(2
단원 6차시) 이후로 총 3번에 걸쳐 4수준에 도달한 모습을 보였다. 4회(1단원 5차시)에서 5회(1단원 6차시)로 넘

어갈 때 수학적 ‘표현’ 수준이 3수준에서 2수준으로, 12회(2단원 7차시)에서 13회(2단원 8차시)로 넘어갈 때 4수

준에서 3수준으로 낮아진 모습을 보이지만, 그 외에는 수준이 지속되거나 상승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양상을 봤
을 때 점진적으로 수학적 ‘표현’ 수준이 상승했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Ⅲ-4]에서 학생 S23이 작성한 수학 일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회(1단원 3차시) 때 분모가 같은 분수

의 나눗셈에 관해 학습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해결과 관련한 그림을 사용하여 해결 과정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크기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를 표시하는 데 있어  만큼의 크기를  으로 표시
하는 등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기에 수학적 ‘표현’ 수준이 2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8회(2단원 2~3차시) 때는 단위

변환을 통해 자연수의 나눗셈을 활용하여 소수의 나눗셈을 하는 방법을 배웠다.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여 수학

일지를 작성한 부분을 살펴보면 문제와 관련이 있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식을 표현했으며,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
는 수에 10이나 100을 곱하여 자연수로 나타내는 등 그러한 식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간단한 표

현도 더해졌기 때문에 수학적 ‘표현’ 수준이 3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12회(2단원 7차시) 때는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 배웠으며, 해당 수학 일지 문항에서 시간을 소수로 나타내고 한 시간 동안 자전거를 탄
거리를 구하는 것이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야 하는 상황임을 먼저 파악한 후, 시간을 소수로 나타낼 때 분수를

활용해 표현하고 거리를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세로식을 통해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에 비해 수학적 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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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했다고 판단하여 수학적 ‘표현’ 수준이 4수준을 달성했다고 보았다.
수학 일지 작성 및 수학적 ‘표현’과 관련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자 학생 S23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다음은

수학적 ‘표현’ 수준이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모습을 보인 학생 S23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 중 수학 일지 작성과

수학적 ‘표현’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T: 이번에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을 통해 우리반 학생들의 수학적 의사소통 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아보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S23이 작성한 수학 일지를 봤을 때, 처음에 비해 나중으로 갈수록 높
은 수준을 달성한 것 같은데, S23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S23: 일단 아는 것을 다 생각해서 쓴 것 같아요. 알고 있는 식을 간단하게 표현해서 썼어요.
T: 그렇게 표현한 것이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된 것 같나요?
S23: 표현하는 것이 다양해지고 더 많아진 것 같아요.
T: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S23: 경험이 점점 쌓여서 이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까, 저만의 방식이 생겨서 그렇게 된 것 같

아요.
T: 그러면, 선생님이 S23이 수학 일지를 쓸 때마다 피드백을 했는데, 그 피드백이 도움이 된 것 같나
요?

S23: 네.
T: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된 것 같나요?
S23: 예를 들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써주시니까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제가 평소에 잘 못잡았던 부분

을 써주시면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어떻게 잘 못썼는지 간단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T: 또 도움이 된 점이 있을까요?
S23: 또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알려주신 점이 좋았어요. 처음에 설명이 부족할 때는 더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처럼 써주시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T: 그러면, 우리가 수학 일지를 두 단원에서 작성을 했는데, S23이 생각했을 때 수학 일지를 작성하
는 활동은 도움이 된 것 같나요?

S23: 네.
T: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었나요?
S23: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요. 평소에는 이런 것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학 일지를 작성

하면서 제 생각을 정리하고 제 수준을 알아볼 수 있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평소에 어떻게 잘못 생
각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이 도움이 되었어요.

먼저 교사가 수학 일지 작성과 관련한 질문을 했을 때 학생 S23은 일단 알고 있는 것을 다 생각하여 식을 간

단하게 표현하여 썼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수학 일지를 쓰면 쓸수록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표현하는
것도 다양해지고 더 많아진 것 같다는 답을 하였다. 그렇게 된 이유를 교사가 묻자, 수학 일지를 작성하는 경험

이 점점 쌓이고, 이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자기만의 방식이 생겨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교사의 피드백 관련해서도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예를 들어 교사의 구체적인 피드백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잘못 썼는지 간단하게 볼 수 있어서, 그리고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알려준 점이 좋았다고 답하였다. 마지막으

로 수학 일지를 작성하는 활동이 도움이 된 것 같냐는 교사의 질문에, 수학 일지를 작성함으로써 생각을 정리하

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자신의 수준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대
답하였다. 즉,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이 수학적 ‘표현’에 있어 더 정확하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류가 있는 부분을 잡아주거나 학습한 수학적 내용을 정리하는 것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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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명’ 수준의 변화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나타난 ‘설명’ 수준의 평균 변화 모습은 [그림 Ⅲ-5]와 같다. [그림 Ⅲ

-5]는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을 진행했던 27명의 ‘설명’ 수준의 평균값의 변화를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Ⅲ-5]에서의 7회와 14회의 경우는 각 단원 수학 일지 활동이 진행되었을 때이며, 그래프에는 분석 대상인
각 단원 수학 일지의 두 문항의 ‘설명’ 수준의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그림 Ⅲ-6]은 개별 학생의 ‘설명’ 수준 도달

시기를 나타낸 것으로, 표 안의 숫자는 해당 수준의 설명이 처음으로 나타난 회차를 뜻한다. 예로 학생 S1은 1

회(1단원 2차시) 때 2수준, 2회(1단원 3차시) 때 4수준, 6회(1단원 7차시) 때 3수준이 처음 나타났으며, 0수준과 1
수준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Ⅲ-5] ‘설명’ 수준 평균 그래프 [그림 Ⅲ-6] 개별 학생 ‘설명’ 수준 도달 시기

[그림 Ⅲ-5]를 보면 ‘표현’ 수준의 평균과 마찬가지로 학생 전체의 ‘설명’ 수준의 평균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반복되는 모습을 보였고, 전체적인 변화를 고려했을 때 점차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낮은 평균

‘설명’ 수준은 1.88로 1회, 즉 1단원 2차시에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을 처음 하였을 때고, 가장 높은 평균 ‘설명’ 수

준은 3.23으로 14회, 즉 마지막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이었던 2단원의 단원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을 하였을 때다.
12회(2단원 7차시)의 경우 수학적 ‘표현’ 수준에서와 같은 이유로 2단원의 다른 차시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학생들이 작성한 수학 일지를 살펴보면 ‘설명’ 수준 평균 변화의 폭은 작지만,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이 진행될

수록 1단원 ‘분수의 나눗셈’에서 문제해결에 필요한 수학적 지식이나 개념, 아이디어를 보다 더 정확히 설명하고
자 하였다. 그러나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설명이 부족한 학생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의 원리를 모르는 학생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야 하는 수학 일지

문항에서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을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식을 사용해 설명을 시
도하는 학생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독자를 고려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교사의 피드백을 제공하였고,

2단원 ‘소수의 나눗셈’에서는 학생들이 독자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려는 모습을 활발하게 보였다.

전반적인 ‘설명’ 수준의 평균을 살펴보면 2회(1단원 3차시)부터 13회(2단원 8차시)까지 ‘설명’ 수준 평균은 2수
준과 3수준 사이에 있는 모습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학적 의사소통 수준 분석틀에서 ‘설명’ 부분을 살

펴보면, 2수준은 문제와 관련이 있는 수학적 지식이나 개념이 요구되는 설명을 시도하거나 해석이나 계산 과정

에서 부정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 3수준은 문제와 관련이 있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수학적 지식이나 개념,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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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독자를 고려하여,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거나 제한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경우이다. 작성된 수
학 일지들을 보면, 많은 학생들이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신의 수학적 지식이나 개념을 나름대로 설명하고자 하였

으나 제시된 문항이 무엇을 의미하고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여 잘못된 계산 과정을 바탕으로 설명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문항의 내용이나 형식이 수학교과서에서 제시되는 것에 비해 긴 일상 대화 형식이나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 학생들이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수학 교과서에서의 경험과 비교했을 때 쉽게 찾아

내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수학 일지 문항의 특수성에도,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이 진행될수록 자

신이 표현한 바를 바탕으로 독자를 고려하여 정확하게 설명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Ⅲ-6]을 살펴보았을 때, 총 27명의 학생 중 개인 사정으로 인해 1회(1단원 2차시) 수학 일지 쓰기 활동

을 하지 못한 두 명을 제외하고 1회에 ‘설명’ 수준이 0수준으로 나타난 학생은 1명, 1수준이 나타난 학생은 3명,

2수준이 나타난 학생은 19명, 3수준이 나타난 학생은 2명이다. 총 14번의 수학 일지 쓰기 활동에서 ‘표현’에서와
같이 시기에는 차이가 있으나 활동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은 2수준과 3수준을 달성하였고, 총 27명의 학생 중 20

명이 4수준을 달성하였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이 진행되면서 높은 ‘설명’ 수준을 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을 하며 ‘설명’에서 0수준이 나타났던 학생은 3명으로 학생 S7은 총 세 번,
학생 S8과 S17은 각각 한 번 0수준의 설명을 했으며, ‘표현’ 때와 동일하게 다른 문항에서는 0수준보다 높은 수

준의 설명을 한 것으로 보아 0수준의 설명을 했던 것은 해당 문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

기 때문에 나타난 일시적인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학생 개인별 시기에 따른 ‘표현’ 수준과 ‘설명’ 수준을 비교해 봤을 때, 대체로 ‘표현’과 ‘설명’ 수준이 같은 경

우가 많았으나, 같은 시기에 ‘표현’ 수준에 비해 ‘설명’ 수준이 낮게 나오는 경우도 여럿 볼 수 있었다. 이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수학적 기호나 그림, 언어 등을 정확하게 표현했을지라도, 이를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부분이 생기는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다.

수학 일지 쓰기 활동에 참여한 학생 중 ‘설명’ 수준의 변화가 잘 나타나는 학생을 선정해 면담과 함께 결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Ⅲ-7]은 학생 S15의 ‘설명’ 수준의 변화를, [그림 Ⅲ-8]은 학생 S15의 ‘설명’ 수준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Ⅲ-7] 학생 S15의 ‘설명’ 수준 변화

그래프
[그림 Ⅲ-8] 학생 S15의 ‘설명’ 수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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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S15는 1단원에서의 수학 일지 쓰기 활동에서 1회(1단원 2차시)에서 3회(1단원 4차시)까지 ‘설명’ 수준이
2수준으로 나타나지만 4회(1단원 5차시)에서는 3수준, 5회(1단원 6차시)에서는 4수준을 달성하였다. 그 후 다시 3

수준으로 감소하여 8회(2단원 2~3차시)까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다 9회(2단원 4차시)에 다시 4수준으로 상승하

였고, 이후 12회(2단원 7차시)를 제외하면 14회(2단원 단원일지)까지 4수준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인다. 5회(1단원
6차시)에서 6회(1단원 7차시)로 넘어갈 때와 11회(2단원 6차시)에서 12회(2단원 7차시)로 넘어갈 때는 ‘설명’ 수

준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외에는 수준이 지속되거나 상승하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수학적

‘설명’ 수준이 점차 상승했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Ⅲ-8]에서 학생 S15가 작성한 수학 일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회(1단원 3차시) 때 분모가 같은 분수

의 나눗셈을 그림을 활용하여 설명을 하였다. 하지만 수학 일지의 해당 문항에서 요구한 나누는 수를 잘못 해석

하여 나눗셈 계산 과정에서 나누는 수가  이 아닌  로 정확하지 않은 식을 사용해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수학적 ‘설명’ 수준을 2수준으로 판단하였다. 6회(1단원 7차시) 때는 가분수를 분수로 나눌 때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았고. 학생 S15는 그 중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문제와 관련이 있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활용하여 간단하게 식을 만들어 설명을 했으나, 계산 방법을 정확히 모르는 설명 대

상에게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방법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명’ 수준을 3수준으로 판단하였다. 9회(2단원 4차시) 때는 자릿수가 같은 경우에서의 소
수의 나눗셈에 대해 학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학 일지 해당 문항에 다양한 방법으로 대상을 고려하여 소수

를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배나 100배를 해줘야 한다는 진술을 통해 문

제해결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포함되어 있
기에 수학적 ‘설명’ 수준을 4수준으로 판단하였다.

수학 일지 작성 및 수학적 ‘설명’과 관련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자 학생 S15와 면담을 진행하였다. 다음은

수학적 ‘설명’ 수준이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모습을 보인 학생 S15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 중 수학 일지 작성과
수학적 ‘설명’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T: 이번에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을 통해 우리반 학생들의 수학적 의사소통 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아보려고 했습니다. S15의 경우 중간중간 오개념이 가끔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점점
설명 수준이 높아진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S15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S15: 저는 설명하는 것을 좋아해서, 설명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T: 어떤 면에서 괜찮았던 것 같나요?
S15: 말로 풀어서 잘 설명했던 점이요. 그리고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수직선이나 칸

을 그려서 그 부분을 색칠하는 등의 저학년 때 배웠던 그림들을 활용했어요.
T: 그렇다면 수학 일지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피드백을 했는데, 피드백은 도움이 된 것 같
나요?

S15: 네.
T: 어떤 점이 도움이 된 것 같나요?
S15: 오개념 같은 것을 말씀해주신다거나 설명하는 것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를 잘 알려주셔서, 다음

에 작성할 때 그런 피드백을 참고해서 수학 일지를 썼어요.
T: 그러면 S15에게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은 도움이 된 것 같나요?
S15: 네.
T: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된 것 같나요?
S15: 제가 예전에는 수학 공식만 외워서 정확한 개념은 잘 몰랐는데, 수학 일지를 작성하고 정리하면서

정확한 개념을 알게 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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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신의 수학적 ‘설명’과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교사의 질문에, 평소 설명하는 것을 좋아했고
수학 일지에 말로 풀어서 설명했던 점이 괜찮았다고 답하였다. 또한 수직선이나 칸을 그려서 그 부분을 색칠하

는 등의 저학년 때 배웠던 그림들을 활용하여 설명을 했던 부분도 언급하였다.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이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예전에는 수학 공식만 외워서 정확한 개념을 잘 몰랐는데 수학 일지를 작성하고 정
리하면서 정확한 개념을 알 수 있었고 복습도 되어 도움이 된 것 같다는 답을 하였으며, 교사의 피드백을 통해

서 오개념 같은 것을 파악하고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서 좋았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만약 수학 일지를 계속 작성하고 활용하게 된다면 설명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수학
일지를 계속 작성하고 활용하면 설명할 때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하였다. 이를 통해, 수학 일

지 쓰기 활동이 수학 개념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효과가 있고, 교사의 피드백 또한 오개념을 고치거나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수학적인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을 통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수학불안과 수학적 의사소통 수준의 변

화를 분석하였다. 동일한 수학불안 검사지를 활용해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여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의 결과 수
학불안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았고, 수학적 의사소통 분석틀을 사용하여 수학 일지에 나타난 학생들의 수학적

의사소통 수준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모든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이 마무리된 후, 눈에 띄는 변화를 보

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이 수학불안과 수학적 의사소통 수준의 변화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은 수학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사전·사후 검사에서
수학불안의 모든 상위 요인에서 평균이 감소했으나, 수학교과 요인과 환경 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난 반면, 학습자 태도 요인과 교사 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면담에서도 여러 학

생들이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을 통해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경
험을 하면서 수학불안이 감소한 것 같다고 응답하며, 수학교과 요인 및 환경 요인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

하였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교사 요인과 관련하여 교사와의 피드백을 주고받

는 상호작용으로 인해 수학불안이 낮아졌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이 수
학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김미란, 송영무, 2006; 이숙희, 김진환, 2004;

정윤우, 2016; 최지윤, 2019; 허성은, 2010), 수학불안 감소에도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일부 학생들이 수

학 일지 쓰기 활동 전후로 수학불안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응답한 점을 비추어볼 때, 수학 일지 쓰기 활동
이 모든 학생들의 수학불안을 감소시키지는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을 통해 수학적 의사소통 중 ‘쓰기’에서의 ‘표현’과 ‘설명’ 수준이 효과적으로 향상될

수 있으며, 이때 교사의 구체적인 피드백은 큰 도움이 된다. 학생들이 작성한 수학 일지를 바탕으로 수학적 의사

T: 혹시 앞으로 수학 일지를 작성하게 된다면, 수학 일지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나요?
S15: 네. 왜냐하면 공부했던 것을 수학 일지로 정리하니까 복습도 되고 개념을 정확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T: 수학 일지를 계속 활용하게 된다면 설명 부분에서 영향이 있을까요?
S15: 음... 수학 일지를 계속 작성하고 활용하면 설명할 때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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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중 ‘쓰기’ 영역에서 ‘표현’과 ‘설명’ 수준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표현’ 수준의 평균을 살펴보면 높아지고 낮
아지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표현’ 수준은 점차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이 진행될수록 문제해결과 관련된 수학적 기호나 그림, 언어 등을 사용해 다양하고 정확하게 시

각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 수준 또한 ‘표현’ 수준과 마찬가지로 평균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수준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이

진행될수록 문제해결에 필요한 수학적 지식이나 개념, 아이디어를 독자를 고려해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

명하려 하였다. 이는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수학적 의사소통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의 시사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양현수, 김민경, 2018; 연영만, 2004; 최지윤, 2019).

의사소통 수준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면, 양현수와 김민경(2018)의 연구와 유사하게 ‘표현’과 ‘설명’ 수준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 저점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의사소통 수준의 판단 요소에 개념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고, 학생들이 매 차시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였으므로 이러한 수준 변화 양상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양현수와 김민경(2018) 연구에 비해 수준 변화의 폭이 완만하고 하락의 빈도

가 더 잦았다. 이는 학습자의 배경이나 연령에 따라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이 수학적 의사소통 수준에 미치는 영
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현’ 수준의 변화가 두드러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면담에서, 수학 일지를

작성할수록 표현 방법이 다양해지고 정확성이 높아졌으며, 교사의 구체적인 피드백을 통해 잘못된 표현을 수정

하고 적절한 표현 방법을 배울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설명’ 수준의 변화가 두드러진 학생들과의
면담에서도, 교사의 피드백을 통해 오개념을 파악하고 올바른 설명 방법을 알게 되어 좋았다고 답하며, 수학 일

지를 계속 작성하고 활용한다면 설명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수학 일지 쓰기 활동에 참여한 대부분

의 학생들이 높은 ‘표현’과 ‘설명’ 수준을 달성했으나,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0수준이나 1수준에 머물렀고, 2수준
이하에 머무른 학생들도 있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는 먼저 문제해결에 필요한 수학적 지식이나 개념을 이해하

고, 문제의 요구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표현’과 ‘설명’의

다양성과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와 관련된 교사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피드백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다.

첫째, 수학 교육에서 학생들의 수학불안을 감소시키고 수학적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학 일지 쓰

기 활동을 장기적으로 도입해 볼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은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을 통해 학습한 내용
을 명확히 정리하고, 수학 개념을 이전보다 더 잘 이해하며, 수학에 대한 흥미와 친근감이 높아져 수학불안이 감

소하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여러 주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학적 의사소통의 기회를 가졌으며, 특히 ‘표현’과

‘설명’의 수준이 활동이 진행될수록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수학불안의 상위 요인 중 일부는 유의미한 변
화를 보이지 않았고, 수학적 의사소통 수준이 4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었다. 의사소통 수준의 상승 양상과 면담 내용을 고려했을 때,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이 본 연구에서 진행된 것

처럼 14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수학불안 감소와 수학적 의사소통 역량 강화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학생들이 수학 일지를 통해 표현하고 설명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구체적이고 자세한 피드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교사의 구체적인 피드백은 학생들이 자신의 작성
물을 반성하고, 수학적 표현과 설명 능력을 인식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더불어, 정의적 측면에서 교사

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학생들은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며, 교사와의 친

밀감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모든 학생의 수학 일지를 매번 살펴보고
개별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되어 교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한 맥락에서,

최근 교육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수학 일지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개별화된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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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다른 학년과 수학 교과의 다양한 영역을 대상으로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이 수학불안과 수학적 의사소통
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수의 나눗셈’

과 ‘소수의 나눗셈’ 단원에서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저학년이나 중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은 일지 양식과 교수 방법을 학년에 맞게 조정해야 할 것이며, 내용 영역에 따라 수업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각 학년과 수학 교과의 특정 영역에 적합한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을 설계하고, 그 결과 수학불안

과 수학적 의사소통 수준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학 일지 쓰기 활동이 수학적 의사소통의 '쓰기' 외 다른 영역에서도 효과적인지 확인하는 연구도 고
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수학적 의사소통 중 '쓰기'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그러나 수학적 의사소통에는

읽기, 말하기, 듣기 등의 다른 영역도 있으므로 '쓰기' 외 다른 영역에서의 효과를 알아볼 수 있는 수업과 분석

틀을 구상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영역을 동시에 대상으로 하여 수학 일지 쓰기 활동
의 효과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연구도 후속 연구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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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mathematics journal writing on mathematics anxiety and 
mathematical communication in 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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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mathematical journal writing activities on sixth-grade students' 
mathematics anxiety and the 'writing' aspect of mathematical communication. For this purpose, 27 sixth-grade students 
participated in 14 sessions of mathematical journal writing activities while learning division with fractions and decimals. 
Mathematics anxiety was measured using a questionnaire, with pre- and post-test results statistically analyzed. 
Mathematical communication in the 'writing' domain was quantitatively measured using an analytical framework to track 
changes in levels. Additionally, 13 students were interviewed to examine the impact of journal writing on mathematics 
anxiety and mathematical communication in more detail. The study found that among the four main factors of 
mathematics anxiety, there was a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subject-specific and environmental factors. The average 
levels of 'expression' and 'explanation' in the 'writing' domain of mathematical communication gradually increased, with 
specific teacher feedback supporting improvements in students' communication level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implications for the use and guidance of mathematical journal writing activities in school settings.

* 2020 Mathematics Subject Classification : 97U10
* Key words : mathematics journal, mathematical communication, mathematics writing, mathematics anxiety
✝ corresponding author


